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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민관 
소통 강화한다

 -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과 차담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13.(화)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작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경제단체의 적극적 협조 하에 수출 플러스 전환, 순방 

성과 창출,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

하고, “금년 슈퍼 선거의 해 및 지정학적 위험의 상시화 등 통상환경 불

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의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방 성과 확산, 주요국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한 경제단체들도 엄중한 통상환경을 맞이하여 통상교섭본부가 주요 

통상 이슈 관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여타 주요 경제

단체, 업종별 협회 및 학계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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